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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 불꽃모입뻬서는 층아대 이보 학우gl 성폭력 새찮뻬 대한 문화방송외 보도빼 대한 논

"i. 진행뙤었다. 돌꽃운 툰화밟송의 보훑 자체가 이 학우에 대합 또 따름 섭푹혁이었다는
운체의식훑 공유하고, 문화밝송의 사확톨 우션으흑료 햐는 공뚱 대응 뢍안을 모색하였다. ◎l

예 어 A1.건에 팔한 각 캡 벌 활퓸과 '혜볼어 이 사컸뾰로 촉발퓐 옆룐 황표의 선정성과 처열

한 성외식에 대한 지속척언 활융올 봉의하였다.

우리가 이 사첬외 촁첩오夔: 추혀낸 것온 첫 번째, 넓화방송훽 보도에 때한 문제, 두 번째

성폭혁외 벨차 가해지에 대한 처벌 문체이다.

이 끓횹 현평핥 대응올 위한 발판으헒셸써 이 사.컨예 관한 뽀다 개촬적이고 정확한 청보틀

알리기 위한 복척오로 쓰여친다. 그리고 챠훈호 사펩억 추어에 관한 보고와 목척아기표 하다.

퓬폐i홱 보모 내용

:9월 뾰일 빼8[:; 뉴스테스크의 보또빼용을 분자뉴스 기특첼예서 발퉤한 것이디.

# 여언용 행;거 헒

택시 운천사에게 성푹행을 당한 한 여패셍이 이 사탈폴 꼭 잡아 달라는 유서틀 써 놓고 아

파g쾌서 뛰어 대려 스스로 복솔올 끊었솔빼::}” 그현볘 이 텍시 옳쳤사는 지.신어 싱폭행

한 여때생빼게 다시 만나자고 휴대퓬 변盧:‘틀 알텨 주:가까지 했솔니때 따산에서 최영태 기

자입 니 다.

# 최영테 기자 :

어제 새벽 2시 반쯤 떪남 김해시 읽통 모 아파트 “쁑에서 빼살 어모얌야 뛰어 내쳐 스스
攣 복슬을 끊었솔니다.  섭쪽행훑 당했다높 수치십여 꽃다운 나이의 여대셍을 축움오로 내

본 것입니다.  이 양이 납건 짤닥한 유서에는 자살아라는 국팝척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

었던 닯짧한 심청이 테여있솔니다.  이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자살하기 합 시칸 천인 세

벽 jk시 3O분 길뻬시 구산롱에서 헥시틀 탔다가 운천사 공모써빼게 장위편 투벨곡리로 끌려가

성푹행돌 당했솔니따. 공쌔률 이양빼게 다시 만나자펴 휴패폰 변엶:‘롤 가헐쳐 주었다가 결
국 떫활에 뷸잡혔솔니다.

# 파의자 끊모씨 넓

축윤 사탈딸 말이 없눈떼” 아가씨가 쁘훽예획하자 해 갔지 킹체홅 갈 수논 없잖아요. 훽
시 기사가5@k.

# 최영테 거자 :

창간 협의로 컨끊 체포된 공쌔릎 추행은 했지반 섬폭행은 하지 않았따고 뚜텔언하고 있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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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다. 어에 빠라 경챨온 어양을 부검해 촁책확 ”, 검사 응을 푹립과학수사 연구소에 박

뢰 했 슬 나 다 .

김해빼서 MBp 뉴스 최영태입니다.

튁폄태 >)자와퍽 인터류

: 사건(문화방송 자건)의 일차척연 가헤자인 최영혜와의 언터뷰는 니우누리 페시판예서 발췌한 것어
다 *

제 복 : 빼3c 최영태 기자와

폴현cl : 빼“45 (김둥필

칙 접

)

통화한 내용!"

’71091i4 O8:i5 읽 욤 59 관현지료 없읕

지난 ●월 뾰밀 빼$c ‘;시 뉴스 떼스코에 방송되었!폡 김해훽 예표 여패생 성폭행 자살사건예

대한 보또빼서 마산 I”뼈영태 기자와 보도흘 보변서 열홈여 터지지 않울 수 없었다. 최

영돼 기자의 마지댁. 펜흘빼서 보변 성폭행으로 언해서 자살을 합 것이 젊조관념어 부촉합
시대예 자살의 청당성을 부여해횹 툿한 텐트였다최영영 기자카 이 사건올 보도하면서 마지
막 펜트로 찰은 빼응온 폐.움과 같다.

'수치소런 삶때신 축움올 당한 이양외 선택은 청透쏀퓜이 회박한 요좀 세태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였다

나는 이번 사건올 보면서 괴연 최영테 기자가 어떤 마욤빼서 그리한 빪협:틀 잡았는치 궁금

층에 사로잡히지 않욜 수 없었다. 뒬폐서 마산 빼;c방송으로 전화 다이얼물 돌렸다. 수차혜
에 컬쳐서 똘렸지만 기자라는 팎업이 워낙 비뿐 직업이라 쉽사리 튱화하기가 힘들었다.
수차혜에 걸친 쭁화 시도끝에 최기자뢍 퉁화틀 하였다.

劒암냉하세요 최영M테 기자닙이십까?"

J떼. . 그렇솔니다. . . 안념하세요. . . ?"

鰥저는 서울에 사는 아무붸 입니다.'

"떼. . "

”지난 :u일 방송된 성폭혁 자살사건 기사 뻬푼에 선화 드켰솖니다''

”네..그렇지 않아또 여러 시청자틀로 부터 천화 수차혜 밟았솔니다...,'

"최영태 기자납은 어뻐한 마움예서 그런 멘른흔가 나왔쵸?',

"그 거사논 분명 저의 실수입니다. . . 인정합니다. . . 최송합니파. . '’

최영테 기자는 이번 사건빼 대해서 상당히 첩체된 복소리였다.

나는 피연 볼언이 기사 내용태료: 그리한 심정을 가치고 보오률 했는지에 대해서 물고 싶었

다.

嗽그 기사가 흑신 최기처님이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하시는 바 입니까?"

''아닙니다...그건 분명 처의 실수에서 비툿퓐 것입니다.,.',

그러편서 최영테 기자는 하나하나 얘기률 해 추었다.

巒우선 얼반 시민흘괴삐번 사견 보도흘 접한 시청자 툰돌께 최송한 따움 뿐이다.

본외 아니게 제폐 실수로 엄청난 기사가 나.간것에 대해 사최하는 디l욤여다.
나는 이양의 축움이 한국적 상활속에서 나뽑 참답한 축윱여리 생각하였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로서도 이양의 축움에 대해 가솔아프다.‘' 라는 발욜 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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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음을 부는 이양역 성폭행 자.살 사껨은 성폭행으로 연힌부끄러운 삶 보다 청조관념이 인

식되는 이 사회예 시사하는 L빠 훈 사건이다'' 라고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최기지.는 이번

사건훑 취재하면서 여성 툰체에 대해 많은 부분풀 A:릴꼈다고 있다.
‘'이 사회예서 섬폭혁훌 닿하편 왜 여성흘이 자살을 하여야 하논,빼l 대해서도 많

은 부흖 생각하논 계기가 뙈었다', 고 힘빠

고렇다면 최기자가 봬 그런 청솔하고또 신춤하지 못한 펜‘훈률 잘페 되었는지 우리는 섕각하
지 않을 수 없다.

최기자뇬 이현 사천 취재횹 위해 지남 9웰 j벤일 오휴현 4시청 부터 기사송고천인 8시까지 약
4시간 융안 취빼풀 하였다고 한다. 워낙에 사회루 기사외 성격이 급한 것을 요구하는 것
여기또 해 충롤히 춘비퓐 기사기. 아니였던 것으§:: 파약 되었다. 그리고 지방방송의 경우

취재기자외 부촉으로 여뼉가지 여혀운 :렇불또 있디.:EI 헐어놓:그 있다. 최,빼톨 cl번 사건
의 보!홅목적은 썽폭혁오벎& 인한  자살풀 선택한 이양빼 때해 안타까움을 젊하고자 함이
북적이였태고 한다. 그렇기빼 "본언은 추젊혔도 여성$례 성폭행 자살 사;벤올 비하하기 위해
취채촐 한것온 아니다" 라고 캅철히 발하고 있다,..

볼훙 마산 MBC방송 떼스코예서 이현 잘툿된 혠모:훈에 패한 바헒: 잡지 뜻한것도 문제거나와

또한 8시평에 기사§훨 송고해 주었뇬테 보도시간 천까치 빼3C 륜시꿱 ‘필또훔과 편질국예서도

분체“흡 발켠하지 툿한펏표: 이렀 방송사:회!의 한 원언이다,

최>빠는 파산 빼3c템.송A뻬 지난 95녠;뻬 입사하여 지금 보또국빼 근뿌룔 하고 있다. 나
는 전화롱화롤 쁑해 최:깨자가빼툭 실수료: 섧2러한 방송 엔튑훽 기사틀 내 보냈지판 그것은
최거자외 진심이 아니였옮을 앓았다..

그리고 중요합 것은 n빼박 펜遵흔롤 제외힌 천체척뺍 l기/빼 호麗;울 륜다면 그 여대생외 축
뚤을 청조관넓으로 비하시커기 위한 기사가 이.닙을 흡훨 수 있다.

문화방송외 사껀 관련 입장 빠;

;문쫴의 보도가 있은 후 통신공판예서는 디,잉:한 항외가 부수혀 쏟아쳤디.. 푼화방송푀 시청자 찮여
妥뼈률 통한 항의와 몰라폐뷘을 통한 의견캐진 그리고 항외쪽폐보빼기, 토론방 캐설 등외 활발할 움
직임.I 였었다. 아랫 끓은 통신상외 .I러한 항획에 때하여 분화방송이 한 첫 번째의 공석 입장이다.

체 복 : 로컬량송에 대한 항의는.,”

올린이:뺀희벤변  (문화방송)  '7/O9/j!314“  읽움:5 관련자료 없읍

여태셈 성추행사됐! 보또는 따산 문화황송 지방 방송예서 방송퓐 내융업니디..
각 지방 빼3C와 서올의 (취툰학밝송온 샤뛸 복혤퓐 법연으로 여 게시판을 찮리해둘 서올

운화방송의 시청자헒이 파산문화방송 보또꾹예 원척척으로 간섭할 수 없슬니다, 파산 뿐화

방송에 천화로 의쳤을 홈\시는 첫이 똘싸률흥 의펍 개친 휑법이라 생각합니다.여하톺 많은 함
의택견홅 타산지석으표 삶올 수 있확뼈셈펙.해쳐 감사툐휩니다.,

각 처방 방송사붤 천화번효는 뻔 공지외 쳔복볘특몇워코 총람기사에 둥록뙤어 있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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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꽈 관협한 들꽃웨빠 성평서

; 이 사건확 관련한 I차 성명서는 9월 l8일 작성되었다. 이 성명서는 분화방송 측에 발송하였으펴,
더불어 통신 꼽간예서도 폐페퇴었다.

빼뺘j폭혁보또건예 팔현퓐 "ll 대학 성평서 지난 g월 “일, 한 여대생외 자살했다는 기사
가 방송플 뚱해서 보또됐솔니폐 그 여대생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팔한 9월 jp텔 저녁,
유서를 남겨투고 세상을 떠났솔니다. 유서외 내용예는 너부 힘둘다는 맡파 합께 가해자흘
반도시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발이 적혀 있었솔니다. 이제 팍 2학기틀 맞온 :l학년 여학생예
게 성폭행이라는 것은 너무나빼겁:게 다가왔나 붑니다. 처힉는 그녀의 끊어진 북솔올 찮으
로 안타까워 하며 솔퍼하고 있솔니다. 하지만 이쳐 솔펴할 겨홅도 없이 우리들온 빼8C
9시 뉴스에서 이 사건올 보도하며 맺온 따지막 펜魯둘를 푿그는 공툰을 감추지 룻하고 있솔니
다. 마지박 멘퇴룹 그 여대생을 축옳오로 플아간 사회통녈괴 가해자와 처벌에 대한 없플으
§혔 마무리되었어야 마팡합니다, 그러나 MBC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솔니다.
'수치스러운 삶보다 축움을 택한 窈양온 청조관냄CI 혁박해진 이 시대에 시사하는 비가 빼우
코다고 할 수 있솔니뺘

우리돌예:게 어 멘토는 아렇게 읽혔솔니다. 성폭력법최는 정조관넓여 힉박해서 잃어나.는 사
건들이다. 섬폭력의 피해자돌은 청조관벌이 회박하다.,‘그리고 성폭력 2위라는 불평예롤 안
고 분단웨뛸 강간을 당하고 있는 여성돌은 청조관냄올 투뻘하케 세우지 못했기 빼문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정조관넓올 총영하기 위해서는 자살올 해야 합다..이 보도휼 접한 많
은 사랍플이 톰산과 학교빼서 뷘볘른하고 있슬니다. 지끓 MBC에서눈 이 보도와 관현한 책입올
파산#'BC로 돌리거나, 사건을 보도한 한 기자에케 뚤리려고 하고 있솔니다. 하지단 솅방송이
아닌 정규뉴스시간에 이런 펜트훈률 내보냄 책임은 한 개안의 실수였다는 식오로는 무미월
수 없습니다. 방송은 공척언 빼체입l니다. 게다가 9시 뉴스는 쳤국의 시청자흡출이 보고 있눈,
막감한 영향혁을 거지고 었는 포효똔그혭입니다‘ . OI 보또에 관련하여 '살아 있는' 수많온
성폭혁 피해자들CI 심한 상처롤 일었솔니다. 이 책임은 MBC 9시 뉴스 프로그혭CI 쳐야 합니
다. 우리는 ‘泌C '9시 뉴스‘ 시간에 이 보도와 관련현 사과 방송홅 할 것을 요구합니다. 9
월 Z4일 수요일까지 사파방송이 나오지 않울 평우 우리는 가농한 물리력을 총뚱원할 생각임
니다. 이 보또훑 연권올 침해밭은 성폭력피해자플외 심청욜 찰 헤아텨 보시고, 현평한
판단욜 신속하게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대학교 촘며학생회

덕성여자대학고 여성위원회

둥국대학고 총여학생회

둥국대학고 성청치 위원회

돝덕여자대학고 여성행뚱위웠회

서울대학교 관악여성모임편대

서몰여자대학교 여성학회 날캐달기

수원대학고 총여학생회

성균곤빼학고 총여학생회

성균팝대학교 문과대 여학생회

성균관대학고 청청헌 혔집위원회

시립떼학고 총여학생회

아추패학뵤 총며학생회

연세대학교 성청치 위퓐회 ”“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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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표 사홰:M 여학우 모임 B뻐빼"D

연세대학교 성연구모읽 뚱쪽

연세대학고 법대 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여성자치연합

영남대학고 촘여학행회

외국r빼학고 왕산 총여학생회

여화여자때학고 여성위원회

한양대학고 여성위원회

麒9월 %ls일 문화방송외 시청자 찮여 프로그행 'Tv속 w빼서 사과방송이 있었다. 혁뻬서 앞
요로의 행통에 관한 논훽를 롱해 새로운 복표와 입장이 필요하게 외었빠그러나. 성폭력외
직첩적 가해자인 공씨훽 처벌예 찮한 건용 여천히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훙아대 게시판에 상
화예 대합 청보흥률 부탁해 놓았다.그리고 이 사덞뻬 대한 캠내 여륭작업도 여천히 유효하다
고 생각퓐다. 문화방송외 사파방송이 성에 차는 것운 아나치암 잃담 거대 언론이 자신올 연

정하는 행위률 한 것온 푠 소툭여콱 행걱뷘다. 그혀나 너부 늦게 대융하여 실칠척언 힘올
보테어 여훈을 몰아가는 역할을 하지 뿟 한 것이 아쉽다.

이 후§ 논픽에서 cl어지는 새훑운 활봉이 결청푀편, 팍욱 보안퓐 보또자료흘 만붙어 갈 것
o! 다

낳 협 한 춤 잃 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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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 사건은 화제가 되어서 가해자가 미온한 처벌이라도 받게 되지만“...

잠깐!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일어난 성폭력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ol.침에 밑이나서 비△를 지하떨올 타고 학교에 오는터, 웬 이.저씨71. Ol/" 눈으로 쳐디보면서 나의 잉텅○l

에 쁜활더힐 않냐 통합관몸 지칭히던 이느 선배 빌, ''우≥l ol지틀 다리 굵711 민드는 통합꾄이..”.어쩌구 저;
쩌구'' 그렇디면 인운디 여성틀은 다 다리7f 굵은71? Ol학우틀의 디리71. 굵어지지 않도록, 너무니.드 이성틀응
/냉피허추는 미음으로 통합괸 문제를 허털하쳬디는 첫인7f? 에이 모르겠디. 수잉○l나 들어71.쟈 수잉 층에 여
성틀에 총합관 직,업응 7f르쳐 주선디면서 (너무나도 /빼히.지) 교수님○l 하시는 망씀은 ''Ol성틀은 싸!7i○卜
하니7꺄 너무 Di.응용 크게 먹지 않는 컷○l 홍용 컷''ol리는 세/닙한 홍고를 하추섯댜: ol7Ell 더 이성 신령쓰71

싫은 나는 이따7f 저녁에 탰볼 삶f리를 /냉퍄하미 홀7I위하71로 힌댜 xx소주빙에 나는 약간 늦711 도칙헷는
더, 어지.는 나넥에 인은 컷○l댜''○1지디!'' 지/γ!으! 옆에 낑제로 앉711 민드는 어느 션배.....너령 잉DI.Lf 슬용 DI.

7!고 ,싶엇디느니. 정말 귀법디느니. 71분나쁘게 미≥l 쓰팀듬고 어끼에다7f 손용 계속 올려놓고 .같○l 밖에
나7f차고 힌디. 그델응 틀은 컨너편 넘자에틀은 뒤7뀁어지711 웃는디....싫은 내색봉 허야히나 아니면 7f민히 댔

어야 하는7f? 이러은 계/난 문7데끼. 나으l Dl리름 펙 채우뻐≥l는 컷 .같다......큰 DI응 먹고 디음 낱 믿은 했는더l,

술 미셔서 71역이 하니.도 인닌다 그리고 의 그렇711 시.△한 것 7f지고 지량이냐 너 그래서 학교 센활 이떻711
할래 등등. 역시 말히는 컷이 이.니었디.

( 기획안 참조)

l. 일상의 성폭력, 성폭력의 일상

一 이에 대학도 자류롭지 못하다. 진보의 공간, 자유의 공간, 낭만의 공간이라는 대학의 규정이 얼

마나 허구적인가. 사회가 가부장적인 만큼 대학 또한 그러하다.

- 여대생의 삶 일상 그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 - 일상 속에서

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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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폭력

2. 대학은 정치적인 곳이다!

- 대학내 성폭력은 여성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 대학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데올로기 개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 대학 내 성폭력은 교육 기관이라는 특성상 존재하는 교수-학쟁 간 또는 선배/후배 간의 권력
관계와 가부장적 권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소외퇀‘떫뭐훈치와 피억압자의 위치
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3.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一 성폭력에 관한 담론을 여성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 반여성적 법률과 주류 정치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쟁각해본자.
여학생들의 자치권, 성적 자기결정권 챙취 - 학내 성폭력 자치규약을 제정하자.

공 략

1.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운동울 벌려나간다.

혁 학내 성폭력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세대 모임,’을 지
원하고 다른 학쟁회 동아리와 학회 등과 연대 테이블을 만든다.

一 지속척인 선전과 토론회 등을 통해 학우들이 스스로 특히 여학우들이 스스로 자치규약을 만들어i
나갈수있는사업들을한다.  

2. 성폭력 전담 기구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一 현재 학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의 실태를 알아보고 학교 당국, 교수와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자치규약 제정과 운영을 논한다.

3. 여성의 몸은 여성 스스로가 지키자!

- 교양선택 과목에 여성들만이 수강하는 호신술 강좌를 개설한다. 성폭력의 사회성, 정신심리적 측
면과 여성의 육체적 특성들을 모두 함께 논의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익혀나
간 다.

4 여성의 교육권을 지키고 대안적인 여성주의적 교육을 모색해본다.

력 자신의 삶과 학교 수업과 여성주의적 실천들이 하나가 될 있도록, 여성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학내 여성운동 단체들 간의 연대 테이블을 만들고 지원한다.


